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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lation between dietary habit and nutrition knowledge, and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in the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Korea. Total study subjects were 631 
students, 51.8% was male and 48.2% was female. In the assessment of predisposition of ADHD, 93% was normal 
group and 7% was ADHD group. As for the gender in ADHD group, 56.8% was male and 43.2% was female. Normal 
group showed the higher breakfast consumption rate than ADHD group (p < 0.05). Dietary habits were better in nor-
mal group than ADHD group. Nutrition knowledge scores of normal group was 7.38 out of 15 and scores of ADHD 
group was 5.77 out of 15 (p < 0.01). The nutrition knowledge score and the dietary habits score showed a positive cor-
relation (p < 0.01). The nutrition knowledge score and snack·meal purchasing frequency showed a negative cor-
relation (p < 0.05). There a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score and nutrition 
knowledge score (p < 0.01). In conclusion, ADHD group showed lower level of nutrition knowledge and worse dietary 
habits than the normal group. (Korean J Nutr 2009; 42(8): 682 ~ 690) 
 
KEY WORDS: dietary habit, nutrition knowledge, middle school students,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는 제 2의 성장기라고 할 수 있

으며, 심리적으로는 사춘기라는 특수한 감정의 성숙이 이

루어지며 가치관이 변화되고 형성되는 시기이다. 또한 식

습관이 형성되고 형성된 식습관이 고정되어가는 시기이기

도 하다. 청소년기 식사행동은 영양 지식, 가치관, 가족관

계, 심리적 안정 및 성격 형성 등과 관련이 있으며 학교, 가

정,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식습관이 불량할 경우 신체적 발육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상태, 정서발달에도 영향을 주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의 여부에 따라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가 좌

우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영양문제는 신체발달 측면만이 

아니라 행동과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1,2) 청

소년기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함으로써 심신의 발달 뿐 아

니라 평생의 건강한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합한 영

양교육을 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  

청소년들은 예전에 비해 높은 식품의 구매력을 갖추고 있

으며 가정이 아닌 밖에서 스스로 선택 및 구매하여 섭취하

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식품을 구매할 때 맛과 

가격을 가장 우선시 하고 영양이나 식품위생 및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들은 상대적으로 덜 염두에 두고 있으며 또래

들과 어울리면서 집 밖에서의 식사를 자주하게 되고 패스

트푸드를 먹는 경우가 많다.4,5) 청소년들이 자주 섭취하는 

햄버거, 닭튀김, 피자, 라면 등은 총 지방, 포화지방, 식염

의 함량이 높고, 설탕, 지방이 많으면서 무기질과 비타민, 

섬유질 함량은 낮은 식품들이고, 당질과 지방이 농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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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과자, 빵류, 아이스크림류, 초콜릿 등의 간식을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5,6)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ttention Deficit Hyperacti-
vity Disorder; 이하 ADHD로 표기)는 주의력결핍 (inat-
tention), 충동성 (impulsivity) 그리고 과잉행동 (hyper-
activity)을 주요 특성으로 나타내며 전 세계적으로 약 5~ 

12% 아동에게서 발생하는 소아·청소년기에 가장 흔한 

정신과적인 장애의 하나이다.  

ADHD의 특성은 성장하면서 점차 줄어들거나 없어지기

도 하나, 개인에 따라 그 증상의 10~60%가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반사회적 장애, 약물 남용, 그리고 

정신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 조기에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대로 방치를 할 경우 아동과 청소년기의 정상 

발달을 방해하고, 많은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회

적으로 많은 비용을 유발시키는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한다는 점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7-10) 

학교보건연보11)에 따르면 2008년에 초등학교 1학년과 4

학년 14,1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DHD 선별 결과 1차 

설문조사 (도구 K-ARS)에서 21.3%, 2차 면접검사 (도구 

DISC-IV)에서 3.8%의 학생이 ADHD군으로 선별되었다. 

이 조사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을 조기에 체계적

으로 선별하고 적정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학생 정신 건강증

진 및 건강한 학습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선별된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전문가의 상담, 의료비지원 등

을 계획하고 있다. 

Kim, Shim,12) Ohm13)의 연구에서 간식횟수가 적을수록 

과잉행동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며 탄수화물 섭취가 많을수록 

과잉행동이 유의적으로 높았고, 인스턴트 식품을 적게 먹고, 

편식과 과식을 하지 않고, 채소 등 모든 음식을 골고루 섭

취하는 등 식행동이 좋을수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이 낮았

다. Joo et al.의 연구에서14) 피자, 햄버거, 후라이드 치킨, 

탄산음료의 섭취가 많을수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
HD)유발 가능성이 있고, 식습관과 간식섭취, ADHD와의 상

관성 연구결과, 육류 가공품, 초콜릿, 사탕, 카라멜류 섭취

와 과잉행동 양상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15) 초

등학생의 설탕섭취량과 ADHD아동의 상관성을 연구한 결

과, 전체 평균보다 ADHD 초등학생의 설탕 섭취량이 유의

적으로 높았다.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식습관, 영양지식과 AD-
HD와의 관계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여 ADHD를 예방 할 

수 있는 식습관 형성과 ADHD로 진단된 학생들에게 식습

관 교정을 할 수 있는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 구 방 법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서울소재, 중학교 3곳과 학원 2곳에서 중학생 

670명을 대상으로 2008년 12월 16~24일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670부 (100%)가 회수되었고, 응답한 내용

이 불충분한 설문지 39부를 제외한 631부 (94%)를 분석

에 사용하였다. 
 

설문내용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개발하였고, 중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

시한 후, 설문 문항의 어휘 및 난이도를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중학생들의 일반사항 6문항, 아침과 간식

의 섭취 8문항, 간식과 매식의 섭취빈도 13문항, 식습관 10

문항, 영양지식 15문항, Conners-Wells 자기보고형 검사 

청소년용 [Conners-Wells’ Adolescent Self-Report Sc-
ale (Short Form); CASS(S)] 27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아침 및 간식과 매식 섭취 조사 

아침 및 간식 섭취 조사는 아침식사의 횟수와 종류, 간식

의 횟수와 종류, 간식을 먹는 이유와 선택 기준과 구입방

법 등을 조사하였고, 간식과 매식으로 나누어 섭취빈도를 

조사하였다. 간식에는 라면, 빵류, 튀긴음식, 과자류, 탄산

음료, 아이스크림, 사탕·초코렛류, 커피를 조사하였고, 매

식에는 배달음식, 분식 및 길거리음식, 패스트푸드류, 문방

구식품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섭취빈도를 

일주일간의 섭취횟수로 제시하였다.‘1일에 1번이상’을 

주 7회,‘1주일에 4~6번’은 주 5회,‘1주일에 2~3번’은 

주 2.5회,‘1달에 3~4번’은 주 0.9회,‘1달에 1~2번’은 

주 0.4회,‘1년에 6~11번’은 주 0.2회,‘거의 먹지 않음’

은 주 0회의 7항목으로 일주일의 섭취횟수를 분석하였다. 
 

식습관 조사 

식습관조사는 식품군별 섭취행동과 규칙적인 식사, 아침

식사 여부 등의 10문항을 조사하였고,‘일주일에 6~7일’

은 3점,‘일주일에 3~5일’은 2점,‘일주일에 0~2일’은 1

점을 주어 총 합계를 계산하였다. 
 

영양지식 

영양지식 조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물, 비만 등의 영양에 관한 여러 부분을 골고루 출제하였

다. 긍정적인 문항 7개, 부정적인 문항 8개로 구성하여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맞다’ 혹은‘아니다’라고 답한 

학생의 영양지식 인식률 (PK: Perceived Knowledg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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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고, 정답을 답한 학생의 정답률 (CK: Correct Kn-
owledge)을 분석하였다. 영양지식 점수는 각 항목 당 정

답일 경우 1점, 오답과‘모르겠다’로 답한 경우도 오답으

로 판단하여 0점으로 계산하였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조사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의 진단은 Conners17)

의 Conners Rating Scales-Revised (CRS-R)중 청소년용 

단축형척도 [Conners-Wells’ Adolescent Self-Report Sc-
ale (Short Form); 이하 CASS(S)로 표기]를 사용하였다.

‘품행문제’,‘인지문제’,‘과잉행동’,‘ADHD 지표’의 4개

의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27개 문항으로 평정은 0~3

점으로 4점 척도이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0점,‘약간 그

렇다’는 1점,‘상당히 그렇다’는 2점,‘아주그렇다’는 3점

을 주어 합계를 계산하였다. 한국판 CASS(S)의 내적 일

관성 계수는 .88 (Cronbach’s alpha), 검사-재검사 신뢰

도는 .83 (Pearson 상관계수)으로 신뢰도 평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주의력과 관련된 소척도와의 공존타당도

는 .65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요인분석 결과‘인지적 

요인’,‘과잉행동요인’,‘품행문제요인’의 3개의 요인구조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구성타당도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ADHD의 연령별 진단분할점 (Cut-off-score)은 중학교 1

학년 41점, 2학년 41점, 3학년 44점이다.18,19)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조사된 자료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17.0) 통계처리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집한 자료에 대해 빈도수, 백분

율, 평균과 표준편차, χ2검정, independent t-test, Pear-
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학생들을 CASS(S) 진단분할점 기준 이상인 

경우 ADHD로 진단하였다.‘정상군’과‘ADHD군’으로 분

류하여 Table 1에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총 631명 의 

조사대상 학생들 중‘정상군’은 587명 (93%),‘ADHD

군’은 44명 (7%)로 나타났다. 

ADHD군으로 진단된 학생 중 남학생은 56.8%, 여학생

은 43.2%, 학년에 따른 빈도에서 정상군은 비교적 고른 분

포를 보였으나, ADHD군은 1학년에서 29.5%, 2학년에서 

43.2%, 3학년에서 27.3%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학력을 

묻는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원졸업이상”으로 답한 정상군은 15.5%, ADHD군은 

7.1%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정상군과 ADHD군의 아침 및 간식 섭취 분석 
조사대상 학생들의 아침 및 간식섭취에 대해 분석한 결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ormal 
group 

ADHD 
group Variables 

N (%) N (%) 
χ2-test 

No. of subjects (n = 631) 587 (93.0) 44 (07.0)  

Gender      

Males 302 (51.4) 25 (56.8) 
Females 285 (48.6) 19 (43.2) 

NS 

Grade      

1 188 (32.0) 13 (29.5) 
2 168 (28.6) 19 (43.2) 
3 231 (39.4) 12 (27.3) 

NS 

Education level of father      

≤ Middle school 19 (03.4) 1 (02.4) 
High school 219 (38.6) 18 (42.9) 
College 241 (42.5) 20 (47.6) 
≥ Graduate school 88 (15.5) 3 (07.1) 

NS 

Education level of mother 

≤ Middle school 16 (02.9) 2 (04.8) 
High school 253 (45.1) 18 (42.9) 
College 233 (41.5) 17 (40.5) 
≥ Graduate school 59 (10.5) 5 (11.9) 

NS 

Father’s occupation      

Worker 123 (22.0) 6 (14.6) 
Shop owner 171 (30.6) 19 (46.3) 
Officer 199 (35.6) 14 (34.1) 
Professional 38 (06.8) 2 (04.9) 
Administrator 24 (04.3) 0 (00.0) 
Others 4 (00.7) 0 (00.0) 

NS 

Mother’s occupation      

Worker 104 (18.5) 7 (17.1) 
Shop owner 88 (15.7) 7 (17.1) 
Officer 91 (16.2) 3 (07.3) 
Professional 51 (09.1) 1 (02.4) 
Administrator 17 (03.0) 1 (02.4) 
Housekeeper 207 (36.9) 22 (53.7) 
Others 3 (00.5) 0 (00.0) 

NS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0-200 59 (10.9) 4 (10.8) 
201-300 127 (23.5) 5 (13.5) 
301-500 172 (31.8) 15 (40.5) 
501-600 59 (10.9) 5 (13.5) 
≥ 601 124 (22.9) 8 (21.6) 

NS 

 
NS: Non-significant at α= 0.05, ADHD: Attention Deficit Hyper-
activity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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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아침식사 횟수를 묻는 문항

에서‘매일’로 답한 정상군은 48%, ADHD군은 29.5%였

고,‘주 3~4회’는 정상군은 11.6%, ADHD군은 25%,‘주 

1~2회’는 정상군은 8.3%, ADHD군은 13.6%로 정상군이 

ADHD군에 비해 아침식사의 횟수가 유의하게 많았다 (p 

< 0.05). 

간식의 횟수를 묻는 문항에서 정상군과 ADHD군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정상군에서는‘하루 1번’

으로 답한 학생이 31.9%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AD-
HD군에서는‘하루 2~3번’으로 답한 학생이 41.9%로 가

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간식의 선택기준을 묻는 문항에서 

정상군은‘맛’,‘가격’,‘영양’, ADHD군은‘맛’,‘가격’,

‘친구들의 영향’순으로 나타났다.‘영양’으로 답한 정상군

은 16.2%로 ADHD군의 9.2%보다 높았고,‘친구들의 영향’

으로 답한 ADHD군의 학생들이 13.6%로 정상군의 4.8%

보다 높게 나타났다. 간식을 먹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배가 고파서’로 답한 정상군은 39.4%로 ADHD군의 29.5%

보다 높았고,‘습관적으로’라고 답한 정상군은 12.8%, AD-
HD군은 18.2%,‘맛있어서’라고 답한 정상군은 28.3%, 

ADHD군은 31.8%로 두 항목 모두 ADHD군에서 높게 나

타났다.  
 

간식과 매식의 섭취빈도 분석 
Table 3에는 각 문항별 간식과 매식의 일주일의 섭취빈

도를 제시하였다. 간식에서는‘라면류’의 섭취빈도가 정상

군은 주 2.02회, ADHD군은 주 2.92회 (p < 0.001)로 정

상군보다 ADHD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빵류’,‘튀긴음

식’,‘과자류’,‘탄산음료’,‘아이스크림’,‘사탕, 초코렛류’,

‘커피류’,‘불량식품’의 섭취빈도는 ADHD군에서 정상군

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매식에서는‘식

당’이 정상군은 주 0.73회, ADHD군은 주 1.25회로 정상

군보다 ADHD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분식집’,

‘패스트푸드점’,‘배달음식’의 섭취빈도는 ADHD군에서 정

상군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식습관 분석 
Table 4에는 조사대상 중학생들의 식습관을 분석한 결과

Table 2. Behaviors of snack and breakfast consumption of sub-
jects 

Normal 
group 

ADHD 
group Variables 

N (%) N (%) 
χ2-test 

Frequency of breakfast      

Everyday 282 (48.0) 13 (29.5) 
5-6 times/week 98 (16.7) 7 (15.9) 
3-4 times/week 68 (11.6) 11 (25.0) 
1-2 times/week 49 (08.3) 6 (13.6) 
None 90 (15.3) 7 (15.9) 

* 

The kind of breakfast      

Rice 437 (75.7) 26 (61.9) 
Bread 67 (11.6) 5 (11.9) 
Cereal 23 (04.0) 4 (09.5) 
Others 50 (08.7) 7 (16.7) 

NS 

Frequency of snack consumption 

2-3 times/day 152 (26.1) 18 (41.9) 

Once/day 186 (31.9) 9 (20.9) 
3-6 times/week 107 (18.4) 7 (16.3) 
1-2 times/week 63 (10.8) 5 (11.6) 
None 75 (12.9) 4 (09.3) 

NS 

The selection criteria of snack 

Taste 268 (45.7) 19 (43.2) 

Nutrition 95 (16.2) 4 (09.1) 
Price 145 (24.7) 11 (25.0) 
Peer influence 28 (04.8) 6 (13.6) 
Others 21 (03.6) 3 (06.8) 

NS 

The reason for eating snack 

Hungry 231 (39.4) 13 (29.5) 

Supply nutrition 54 (09.2) 3 (06.8) 
Habitual 75 (12.8) 8 (18.2) 
Taste 166 (28.3) 14 (31.8) 
Get rid of stress 21 (03.6) 2 (04.5) 
Others 11 (01.9) 2 (04.5) 

NS 

 
*: p < 0.05. NS: Non-significant at α= 0.05, ADHD: Attention De-
ficit Hyperactivity Disorder 
 

Table 3. Eating snack & meal purchasing frequency of the sub-
jects 

Frequency/week 
Variables Normal 

group 
ADHD 
group 

t-test 

Instant noodle 2.02 ± 1.59 2.92 ± 1.77 *** 
Breads 2.37 ± 1.88 2.72 ± 1.82 NS 
Fried foods 1.08 ± 1.30 1.61 ± 1.84 NS 
Cookies 2.81 ± 2.03 3.25 ± 1.87 NS 
Carbonated beverage 2.01 ± 1.93 2.63 ± 2.03 NS 
Ice cream 2.12 ± 1.91 2.63 ± 2.05 NS 
Candies, Chocolate 2.21 ± 2.10 2.98 ± 2.50 NS 
Coffee 1.06 ± 1.82 1.58 ± 1.94 NS 
Junk foods 0.82 ± 1.11 0.77 ± 1.12 NS 
Restaurants 0.73 ± 1.02 1.25 ± 1.36 * 
Carry out, delivery service 1.46 ± 1.56 1.74 ± 1.59 NS 
Snack bar 0.78 ± 1.15 0.87 ± 0.99 NS 
Fast food restaurants 0.51 ± 1.35 0.77 ± 1.55 NS 

Total 19.99 ± 11.33 25.72 ± 11.40 * 
 
*: p < 0.05, ***: p < 0.001. NS: Non-significant at α= 0.05,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686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식습관 및 영양지식 

 

를 제시하였다. 문항에 따른 정상군과 ADHD군의 식습관

점수는‘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한다’,‘식사는 언제나 

적당량 먹는다’,‘고기, 생선. 계란, 콩, 두부 중 하나라도 

먹는다’,‘식물성기름을 사용한 음식을 먹는다’,‘해조류 

(김, 미역, 다시마)를 먹는다’,‘매끼 골고루 식사하며 편

식하지 않는다’,‘아침식사는 꼭 한다’의 문항에서 정상군

이 ADHD군보다 유의하게 (p < 0.05)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상군과 ADHD군의 식습관 점수는 30점 만점에 정상

군의 평균은 22.02점, ADHD군의 평균은 19.57점으로 정

상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1).  
 

영양지식분석 
Table 5에는 정상군과 ADHD군에 따라 영양지식 문항

별 인식률 (PK: Perceived Knowledge)과 정답률 (CK: 

Correct Knowledge)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

다. 1개의 문항을 제외한 14개의 문항에서 정상군의 인식

률이 ADHD군의 인식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 우

유와 붉은 살코기는 철분의 좋은 급원식품이다’,‘3. 탄수

화물은 과잉 섭취시, 체내에서 지방으로 전환된다’,‘ 6. 비
Table 4. Dietary habit score of the subjects 

Dietary habits Normal group ADHD group t-test 

01. Have meals on time 2.19 ± 0.72 1.86 ± 0.70 * 

02. Not to eat too much 2.38 ± 0.67 2.07 ± 0.79 * 

03. Eat protein food everyday (meat, fish, eggs, beans) 2.61 ± 0.61 2.32 ± 0.74 * 

04. Eat green and yellow vegetables everyday 1.96 ± 0.77 1.77 ± 0.80 NS 
05. Eat vegetable oil everyday 2.09 ± 0.72 1.80 ± 0.77 * 
06. Drink milk everyday (dairy products) 2.27 ± 0.77 2.16 ± 0.83 NS 
07. Eat fruits everyday 2.20 ± 0.76 2.20 ± 0.88 NS 
08. Eat seaweeds products everyday 1.91 ± 0.73 1.66 ± 0.78 * 

09. Have balanced diet 2.11 ± 0.74 1.73 ± 0.82 * 

10. Have breakfast everyday 2.29 ± 0.85 2.00 ± 0.86 * 

Total 22.02 ± 4.05 19.57 ± 4.96 *** 
 
*: p < 0.05, ***: p < 0.001. NS: Non-significant at α= 0.05,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Table 5. Perceived knowledge and correct knowledge of the subjects 

PK (Perceived Knowledge) CK (Correct Knowledge) 
Nutrition knowledge 

Normal group ADHD group χ2-test Normal group ADHD group χ2-test 

01. Milk and red meat are good source of iron. 454 (77.3)1) 27 (61.4) * 102 (17.4) 04 (09.1) NS 
02. Protein and lipid contained equal amount 

of calorie. 
435 (74.2) 

 
27 (61.4) 

 
NS 

 
320 (54.5) 

 
20 (45.5) 

 
NS 

 
03. Excess amount of carbohydrate stored as fat. 464 (79.5) 27 (61.4) * 339 (57.8) 19 (43.2) NS 
04. Sugar-free juices contained no sugar. 493 (84.3) 32 (72.7) NS 416 (70.9) 29 (65.9) NS 
05. Rice with barley is more nutritious than rice 

with bean. 
406 (69.9) 

 
25 (56.8) 

 
NS 

 
256 (43.6) 

 
13 (29.5) 

 
NS 

 
06. Vitamin D deficiency is leading to night 

blindness. 
442 (75.6) 

 
27 (61.4) 

 
* 
 

269 (45.8) 
 

13 (29.5) 
 

* 
 

07. Calcium deficiency is leading to osteoporosis 507 (86.8) 30 (68.2) * 478 (81.4) 27 (61.4) * 
08. Yellow-green vegetables are good source  

of Vit. A. 
418 (71.6) 

 
22 (50.0) 

 
* 
 

323 (55.0) 
 

13 (29.5) 
 

* 
 

09. One cup of orange juice contains more 
energy than that of milk. 

398 (68.0) 
 

27 (61.4) 
 

NS 
 

176 (30.0) 
 

13 (29.5) 
 

NS 
 

10. Amount of protein and calcium are same 
between low-fat milk and skim milk. 

424 (72.6) 
 

24 (55.8) 
 

* 
 

220 (37.5) 
 

11 (25.0) 
 

NS 
 

11. Trans fatty acid is formed in hydrogenation 
process. 

357 (61.0) 
 

27 (61.4) 
 

NS 
 

283 (48.2) 
 

23 (52.3) 
 

NS 
 

12. High fiber food is good for obesity prevention. 389 (66.8) 22 (50.0) * 262 (44.6) 14 (31.8) NS 
13. Cholesterol is necessary for body 

maintenance 
426 (73.1) 

 
31 (70.5) 

 
NS 

 
274 (46.7) 

 
21 (47.7) 

 
NS 

 
14. Dirinking water makes the body fat 463 (78.9) 28 (63.6) * 384 (65.4) 23 (52.3) NS 
15. Increased number of fat cell due to child 

obesity can be decreased after weight loss. 
337 (57.4) 

 
19 (43.2) 

 
NS 

 
229 (39.0) 

 
11 (25.0) 

 
NS 

 
 
*: p < 0.05. NS: Non-significant at α= 0.05,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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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민 D가 부족하면 밤에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야맹증에 

걸리기 쉽다’,‘7. 칼슘의 부족은 골다공증을 일으킨다’, 

‘8. 녹황색 채소는 비타민 A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10. 

저지방·무지방 우유에는 같은 양의 단백질과 칼슘이 들어

있다’,‘12. 섬유소가 많은 식품은 비만방지에 좋다’,‘14. 

물도 체중을 증가시키므로 체중 조절시에는 섭취를 줄여야

한다’의 총 8개의 문항에서 정상군의 인식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즉, ADHD군에서 비타민과 무기질, 체

중관리와 관련된 문항의 인식률이 정상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밤에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야맹증에 걸리기 쉽다’,7. 칼슘의 부족은 골다공증을 일으

킨다’,‘8. 녹황색 채소는 비타민 A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의 3개 문항의 정답률이 정상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ADHD군에서‘15. 소아비만으로 인하여 증가한 비

만 세포 수는 살을 뺀 후 감소한다’의 문항은 인식률이 

43.2%로 가장 낮았으며 정답률이 25%로 나타나 어려워

하는 학생들이 많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

다.‘1. 우유와 붉은 살코기는 철분의 좋은 급원식품이다’

의 문항은 61.4%의 높은 인식률이었으나 9.1%의 가장 낮

은 정답률을 보였다. 

정상군과 ADHD군의 각 문항별 영양지식점수를 Table 6

에 제시하였다.‘6.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밤에 물체가 잘 보

이지 않는 야맹증에 걸리기 쉽다’,‘7. 칼슘의 부족은 골

다공증을 일으킨다’,‘8. 녹황색 채소는 비타민 A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15. 소아비만으로 인하여 증가한 비만 

세포수는 살을 뺀 후 감소한다’의 4개의 문항에서는 정상

군이 ADHD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p < 

0.05). 정상군과 ADHD군의 영양지식 점수 총점은 15점 

만점에서 정상군은 7.38점, ADHD군은 5.77점으로 정상군

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1).  
 

영양지식, 식습관, 간식과 매식의 섭취빈도, 주의력결핍 과잉
행동점수에 따른 상관관계분석 

영양지식, 식습관, 간식과 매식의 섭취빈도, 주의력결핍 과

잉행동점수간의 상관관계는 Table 7과 같다. 영양지식점

수는 식습관 점수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p < 0.01), 

Table 6. Nutrition knowledge score of the subjects 

Nutrition knowledge Normal group ADHD group t-test 

01. Milk and red meat are good source of iron. 0.17 ± 0.38 0.09 ± 0.29 NS 
02. Protein and lipid contained equal amount of calorie. 0.55 ± 0.50 0.45 ± 0.50 NS 
03. Excess amount of carbohydrate stored as fat. 0.58 ± 0.49 0.43 ± 0.50 NS 
04. Sugar-free juices contained no sugar. 0.71 ± 0.46 0.66 ± 0.48 NS 
05. Rice with barley is more nutritious than rice with bean. 0.44 ± 0.50 0.30 ± 0.46 NS 
06. Vitamin D deficiency is leading to night blindness. 0.46 ± 0.50 0.30 ± 0.46 * 
07. Calcium deficiency is leading to osteoporosis 0.81 ± 0.39 0.61 ± 0.49 * 
08. Yellow-green vegetables are good source of Vit. A. 0.55 ± 0.50 0.30 ± 0.46 * 
09. One cup of orange juice contains more energy than that of milk. 0.30 ± 0.46 0.30 ± 0.46 NS 
10. Amount of protein and calcium are same between low-fat milk and skim milk. 0.37 ± 0.48 0.25 ± 0.44 NS 
11. Trans fatty acid is formed in hydrogenation process. 0.48 ± 0.50 0.52 ± 0.51 NS 
12. High fiber food is good for obesity prevention. 0.45 ± 0.50 0.32 ± 0.47 NS 
13. Cholesterol is necessary for body maintenance 0.47 ± 0.50 0.48 ± 0.51 NS 
14. Dirinking water makes the body fat 0.65 ± 0.48 0.52 ± 0.51 NS 
15. Increased number of fat cell due to child obesity can be decreased after weight loss. 0.39 ± 0.49 0.25 ± 0.44 * 

Total 7.38 ± 3.39 5.77 ± 3.76 ** 
 
*: p < 0.05, **: p < 0.01. NS: Non-significant at α= 0.05,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Table 7.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of nutrition knowledge, dietary habits score, snackᆞmeal purchasing frequency, an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score 

 Nutrition  
knowledge 

Dietary habits 
score 

Snackᆞmeal 
purchasing frequency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score 

Nutrition knowledge 1    
Dietary habits score -0.193** 1   
Snackᆞmeal purchasing frequency -0.099** -0.080** 1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score -0.165** -0.266** 0.218** 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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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과 매식의 섭취빈도와는 음의 상관관계 (p < 0.05)를 보

였다. 영양지식 점수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점수와도 음의 

상관관계 (p < 0.01)를 보였다. 식습관점수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점수는 음의 상관관계 (p < 0.01), 간식과 매식의 

섭취빈도는 과잉행동점수와 양의 상관관계 (p < 0.01)를 나

타냈다. 즉, 영양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식습관이 좋고, 간

식과 매식의 섭취빈도가 낮아지는 음의 상관성이 있었다. 

영양지식이 풍부하고, 식습관이 좋으면 주의력결핍 과잉행

동점수가 낮았고, 간식과 매식의 섭취빈도가 높으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점수가 높아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고     찰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식습관·영양지식과 ADHD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총 631명의 조사대상 학생들 중‘정

상군’은 587명 (93%),‘ADHD군’은 44명 (7%)으로 서

울시 학교 보건 사업을 통한 2,42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0)에서 6.5%의 유병률을 보인 것과는 비슷하였다. AD-
HD군으로 진단된 학생 중 남학생은 56.8%, 여학생은 43.2%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 13.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57.3%, 

여학생 42.7%대상으로 시행된 연구21)에서 ADHD의 유병률

이 남학생은 4.4%, 여학생은 1.3%로 남녀비율이 약 4：1

로 나타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 남녀차이는 적게 나타났

으나 남학생에게 있어 ADHD가 많다는 것은 일치하는 결

과였다. 이것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간식과 외식의 섭취,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청량음료와 단음식의 섭취빈도

가 높은 것과‘가공식품을 자주 먹지 않는다’,‘되도록 자

극적인 음식을 피한다’라는 조사문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

각된다.22,23)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24)에서 남자아

동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ADHD의 성향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고, 5~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8)결

과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경우 과잉행동성이 낮게 나타난

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

나 아버지의 학력이“대학원졸업 이상”으로 답한 정상군은 

15.5%, ADHD군은 7.1%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직

업이 전업주부인 경우 정상군은 36.9%, ADHD군은 53.7%

로 주나미 등의 연구에서14) 정상군의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경우가 더 많은 것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조사대상 학생들에서‘주 5회 이상’의 아침식사를 하는 

정상군은 64.7%, ADHD군은 45.4%로 나타났다. 조정인, 

김혜경의 연구23)에서 주 5~6회 이상 아침을 먹는 학생이 

77%로 나타난 것에 비해 낮은 수치였다. 청소년기의 아침

식사 결식 습관은 전체적인 영양 섭취의 부족과 불균형을 

유도하게 되며, 점심식사 전까지의 공복을 메우기 위해 간

식 등의 과다섭취, 과식을 하게 되어 비만 등을 초래한다

고 하였다.22,25) 또한 아침식사의 종류가 많을수록 과잉행동

점수가 낮아지고, 아침식사는 학습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아침을 먹는 학생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

하다고 하였으므로 ADHD군에서 아침식사 결식률을 줄이

기 위한 아침식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영양교육이 

요구된다.12,26,27)  

간식의 선택기준을 묻는 문항에서 ADHD군은 정상군보

다 습관적이거나 맛있기 때문에 간식을 먹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ADHD군의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올바른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변별력을 갖게 하는 부모의 

관심과 학교에서의 올바른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간식과 매식의 섭취빈도 조사에서‘과자류’,‘ 빵류’,

‘사탕·초코렛류’,‘아이스크림’,‘라면류’,‘탄산음료’가 

높은 섭취빈도를 나타냈다. 이것은 주로 먹는 간식이 과자

류 41.7%, 라면류 16.4%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

사하였다.28) 간식과 매식의 섭취빈도가 높을수록 가공식품

의 섭취빈도가 높고, 식품첨가물의 섭취가 많은 것을 의미

하므로 ADHD군이 정상군과 비교하여 가공식품과 식품첨

가물을 더 많이 섭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학생들의 식습관은 정상군에서 단백질과 해조

류의 섭취가 많았고, 아침식사를 하고 편식하지 않는 규칙

적인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ADHD군보다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식습관 점수가 높을수

록 부모의 과잉행동 평가점수가 낮게 나타났고, 식행동 점

수가 높을수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점수가 낮은 것과 일

치하는 결과였다.13,15)  

정상군과 ADHD군의 영양지식 문항별 인식률은 비타민

과 무기질, 체중관리와 관련된 문항에서 ADHD군이 정상

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과잉행동 평가결과 

정상아동이 ADHD아동보다 단백질, 칼슘, 나이아신의 섭

취량이 유의적으로 높다고 하였으므로16) ADHD군에게 비

타민과 무기질과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에 관한 영양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양지식 문항별 정답률에

서는 ADHD군이 비타민과 무기질에 관한 사항과 영양소의 

급원식품에 대한 영양지식이 정상군보다 낮았다. 영양소의 

급원식품을 알고 있는 것은 청소년의 식생활과 건강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이에 대한 영양교육을 통해 정확한 

영양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식률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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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보다 높게 나온 경우는 학생들이 영양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

율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양교육을 할 때 더욱 유의

해야 할 것이다.29)  

영양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식습관이 좋고, 간식과 매식의 

섭취빈도가 낮아지는 음의 상관성이 있었다. 영양지식이 풍

부하고, 식습관이 좋으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점수가 낮았

고, 간식과 매식의 섭취빈도가 높으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점수가 높아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영양지식이 낮을

수록 편의식품 섭취빈도는 유의적으로 높아진다는 연구,30) 

부모의 과잉행동 평가 결과 식습관 점수가 과잉행동 평가 점

수와 유의적인 (p < 0.01) 음의 상관성 경향을 보인 것과 일

치하는 결과이다.15) 영양지식이 높을수록 건강에 관심을 더 

가지고 실생활에 실천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30) 청

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올바른 식품선택과 바

람직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교육을 통해 영양지식을 향상시

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영양지식 수준이 높으면 

편의 식품의 섭취빈도가 낮았다는 연구결과30)로 볼 때, 영

양지식이 가공식품 섭취빈도와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다. 즉, 섭취하는 식품의 종류와 횟수, 식습관, 영

양지식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와 관련이 있

다고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요     약 
  

본 연구는 서울 지역 남녀 중학생 1, 2, 3학년 631명을 

대상으로 식습관, 간식 및 매식의 섭취빈도, 영양지식, 일반

사항을 조사하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는 코

너스 평정 척도 청소년용 단축형 [CASS(S)]으로 조사하

였다. 진단분할점 기준 이상인 학생을 ADHD로 진단하였

고,‘정상군’과‘ADHD군’으로 구분하여 식습관과 영양지

식과 ADHD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학생들의 ADHD 진단결과‘정상군’은 587

명 (93%),‘ADHD군’은 44명(7%)로 나타났다. ADHD

군으로 진단된 학생은 성별에 따라 남학생이 56.8%, 여학

생이 43.2%이었고, 학년에 따라 1학년은 29.5%, 2학년은 

43.2%, 3학년은 27.3%이었다. 

2) 조사대상 학생들의 아침 및 간식의 섭취를 분석한 결

과 아침식사의 횟수를 묻는 문항에서‘주 5회 이상’ 아침

을 먹는 학생들은 정상군은 64.7%, ADHD군은 45.4%로 

정상군에서 아침식사의 횟수가 더 많았다. 간식의 선택기준

을 묻는 문항에서 정상군은‘맛’,‘가격’,‘영양’, ADHD

군은‘맛’,‘가격’,‘친구들의 영향’순으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자의 간식과 매식의 섭취빈도를 분석한 결과 

ADHD군에서‘라면류’와‘식당에서 매식’의 섭취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4) 조사대상 학생들의 식습관점수를 분석한 결과 정상

군에서 단백질과 해조류의 섭취가 많고, 아침식사를 먹고 

편식하지 않는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AD-
HD군보다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군과 ADHD

군의 식습관 점수는 정상군은 22.02점, ADHD군은 19.57

점으로 정상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5) 영양지식 문항에 대한 조사대상 학생들의 인식률과 정

답률을 분석한 결과 비타민과 무기질, 체중관리와 관련된 

문항의 인식률과 비타민과 무기질에 관한 사항과 영양소의 

급원식품에 대한 정답률이 정상군에서 ADHD군보다 유의

하게 높았다. 영양지식 점수는 정상군은 7.38점, ADHD군

은 5.77점으로 정상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6) 영양지식, 식습관, 간식과 매식의 섭취빈도, 주의력결

핍 과잉행동 점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영양지식점수

는 식습관 점수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간식과 매식의 

섭취빈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점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점수는 식습관점수와 음의 상

관관계로 나타났고, 간식과 매식의 섭취빈도와는 양의 상관

관계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군 (ADHD군)

에서 정상군보다 아침식사의 섭취횟수가 적고, 간식과 매식

의 섭취빈도는 높았다. 또한 식습관과 영양지식 점수는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는 ADHD의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ADHD의 위험성, 식습관과 ADHD와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을 제시하여 스스로 식습관 변화에 대

한 의지를 갖도록 하고, 가공식품의 문제점, 아침식사의 중

요성, 영양소와 급원식품 등에 대한 영양지식을 증가시키

고 정확한 영양지식을 갖출 수 있는 적극적인 영양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간식과 

매식의 올바른 식품선택 방법, 바람직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지속적인 영양교육이 시

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가족구성원의 지

지를 높이고 학교매점에서 가공식품의 판매를 줄이는 등의 

환경의 변화로 영양교육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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